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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0

용인소방서, ‘제13회 경기도민 심폐소생술 

경연대회’학생부 대표 ‘우수상’수상

  - 학생·청소년부 ‘우수상’, 특별부(장애인) ‘심쿵상’ 수상
창 1대

△ ‘덕영119’학생부 수상 사진(왼쪽)/‘개밥의도토리’장애인부 수상 사진(오른쪽)

(사진 용인소방서 제공)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지난 3 ~ 4일 양일간 진행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주최 ‘제13회 

경기도민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학생부와 특별부(장애인)에서 각 ‘우수상’과 ‘심쿵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제한시간 8분 동안 참가자들이 자유극 형태의 무대를 만들어 심정지 

발생 상황 및 대처 행동을 평가받는 것으로 진행됐다.

1일 차(3일)는 대학·일반부 22팀과 학생·청소년부 16팀 등 총 196명이 출전해 각자 

준비한 무대로 실력을 뽐냈다. 용인 대표로 학생·청소년부에 출전한 ‘덕영119’ 팀은 

덕영고등학교 학생 10명으로 구성, 일상생활 중 일어날 수 있는 심정지 상황을 흥미로운 

연출로 재현했을 뿐 아니라 긴급 시와 비긴급 시의 상황에서 정확한 신고 방법을 전달

하며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일 차(4일)에 진행된 특별부는 어르신 7팀, 장애인 10팀, 외국인 7팀 등 총 100명이 

출전해 나이, 장애,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용인 대표로 

출전한 ‘가온누리평생학교 개밥에 도토리’ 팀은 장애인 8명으로 구성되어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은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며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해 

특별상인 ‘심쿵상’을 수상했다.

안기승 서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용인시민을 대표하여 열심히 무대를 준비해 준 

두 팀의 참가자에게 감사하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